


이것은 어디에도 없는, 그러나 어디에나 있는 유동적이고 불완전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이다. 오랜 
시간 공간은 가장 단단하고 안정적인 사물이라고 믿어져 왔지만, 동시대 개인들이 마주하는 공간은 
흔들리고, 가벼워지며, 투명해지고 있다. 부유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한곳에 오래 거주하지 않고, 또 
못하며, 이동의 과정에서 친밀한 장소의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획득과 상실을 반복한다. 마찬가지로 
공간도 시간과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한다. 이렇게 누군가의 삶의 장인 공간은 
그 스스로도 생존의 주체가 된다. 발전된 이미지 기술과 가상의 확산 또한 공간의 생애에 개입한다. 
일상적 장소들은 서로를 뒤덮는 실재와 환상의 모호한 경계 위에 놓여, 그 사이를 걷는 우리로 하여
금 공간은 무엇이었고,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가는지를 질문하게 한다. 

전시는 이러한 현상 안에서 한순간만 존재하거나, 어떠한 순간으로 남게 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장
소들을 불러온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집이 내부의 통로를 통해 연결되었던 전시장의 본래 모습처럼, 
전시는 공간이 위치한 곳이자 작가가 나고 자란 장소인 한국과, 그가 이주하여 머물렀던 네덜란드
의 여러 공간들을 교차시킨다. 또한 거주했던 집과 같은 내밀한 공간에 대한 기억과, 관찰자로서 지
켜본 공간의 변모에 대한 기록이 전시장 안에서 뒤섞인다. 이러한 장소들의 서사는 저마다의 추상화 
과정을 거쳐 물성을 얻고, 오래된 집의 지붕 아래에서 잠시 함께 머무른다. 전시는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들을 익숙하고 낯선 관점에서, 사적이고 집단적인 시선으로, 안과 밖에서 바라보게 한다. 이 초
현실적이지만 만연한 장소로의 초대는 공간의 유동성이 커진 현대적 맥락에서 공간의 삶, 공간과 개
인의 관계, 그리고 거주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담론을 만든다.





은희경 은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일상 속 유동성과 부유하
는 존재로서의 경험과 지각을 다룬다. 특히 이동성, 공간, 가
상, 신체 등에 주목하며, 불확실한 현실 안에서 개인들이 경
험하는 이질적 감각의 혼재–편안함과 외로움, 생동감과 공
허, 만족감과 소외 등-를 드러낸다.

그에게 스스로는 현대적 삶을 연구하기 위한 표본이다. 직
접 경험하거나 관찰한 평범하고 현실적인 일화, 그중에서
도 불안정성과 경계성을 품고 있는 상황들을 파고든다. 탐
구의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 안에 내포된 심리적, 사회적, 철
학적 점들을 연결하고, 현상을 둘러싼 시대적 흐름을 바라
보고자 한다.

이야기는 그가 마주한 주관적 현실을 소화하는 방법이다. 직
접 시나 짧은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소설과 같은 동시대
의 글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 경
험은 은유적 형태로 번역되어 작업의 서사적 재료가 된다. 이
야기는 다시 한번 암묵적 언어를 가진 물성을 얻으며, 회화, 
조각, 설치의 형태로 번역된다. 그 과정에서 물질과 비물질, 
실재와 가상 등 상반된 성질들 사이의 모호한 경계가 실험된
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뒤섞인, 익
숙하지만 낯선 하나의 장면을 그린다. 이 만연한 초현실을 통
해, 그는 자신과 작업, 그리고 관객 사이의 접점이 생겨나는 
시적 순간을 의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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